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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질오염지도 만든다

- 통계분석에 의한 지하수 수질특성 평가 통해 수질관리 실시 -

인천광역시는 지하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으로 다년간의 

통계분석 결과를 활용해 수질특성을 평가하고 수질오염지도를 작성해 

지하수 수질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하수는 지하 암반층 위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로 빗물 등에 의해 

보충돼 재생 가능한 무한한 수자원이지만, 고갈되거나 한 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회복이 어려워 사전에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의 지하수 관정은 18,623개로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지하수 사용량이 

많은 편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 수질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내  

80개 지점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 및 추가항목 분석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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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5년간 주요 오염물질의 시간별 추이변화를 다변량 통계기법을 활

용해 다각적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세 가지 오염지시인자를 활용해 지하수 오염 현황을 등급화하

고, 그 결과는 GIS를 활용해 지하수 오염지도로 시각화했다.

조사결과 수질실태는 주로 일반세균, 탁도, 질산성질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은 모두 미량 검출되거나 불검출로 수질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고, 

오염지시인자를 이용한 오염등급 정량화 결과, 질산성질소의 오염도가 

높았고, 모든 항목에서 오염심각 등급은 없었다.

연구원에서는 향후 지하수의 수질오염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수질측정망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검사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하수 

오염지도로 시각화해 수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지하수 검사를 

통해 수질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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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요성분 수질오염등급 지도

● 안전    ● 오염가능    ● 오염    ● 오염심각

< 질산성질소 >


